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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천년묵은고목나무의뿌리처럼
오랜세월고독한영혼으로홀로서있는
목이긴학이되어
푸른하늘맨끝을쪼으고싶다.
아, 나는바람의살로옷을입고
시린달빛걸음으로방황하는별이된다
지친은하수의계곡을넘어.

허허당의세상만사

석씨원류에등장하는이삽화는말과소, 양, 돼
지 100마리씩을 천신에게 바치고 제사지내려는
왕을 제도하는 부처님과 대중들의 모습으로 짜여
있다. 본문을살펴보면<법구경>에서부처님이설
법하시는내용이실려있다. 
변경지방에한왕이있었는데, 이름은하목이라

했다. 하목은외도를받들어섬겨온나라가사교를
믿고살생해신에게제사드리고있었다. 그때마침
왕의어머니가병으로누운지오래됐으나낫지않
자, 왕은한바라문을불러“내어머니께서병환에
시달려오랜시일이지나도낫지않는데무엇때문
인가?”라고묻자바라문이대답했다. “하늘의별자
리가거꾸로잘못돼음양이조화되지못한까닭입
니다.”이에 왕이 물었다. “어떤 방법을 쓰면 어머
니병환을치유할수있는가?”바라문이대답했다.
“마땅히소와말, 돼지, 양 100마리를준비해그것
을죽여천신에게제사를지낸다음에야병환이낫
게 될 것입니다.”
왕은 소, 말, 돼지,
양 100마리를 가
져오게 해 제단에
나아가 천신에 제
사지내도록했다. 
이때 부처님이

큰 자비심으로 왕
의 어리석은 생각
을 가엾게 여기어
왕에게 찾아갔다.
왕은 멀리서 부처
님을 보고 예배하
고는 부처님께 아
뢰었다. “어머님이
병석에누운지오
래됐기에 천신에
게 제사지내 어머
니의 병이 낫도록
하고자합니다.”
부처님이 말하

기를“곡식을 얻

고자 하면 마땅히 밭에 씨앗을 심는 일을 해야 하
고, 큰 부자가 되고자 하면 마땅히 보시를 행해야
하며, 장수를 얻고자 하면 마땅히 큰 자비를 행해
야 하고, 지혜를 얻고자 하면 마땅히 학문을 닦아
야 한다. 이 네 가지 일은 그 심은 씨앗에 따라 그
과실을얻는것이다. 천신에제사지내는것은음란
한일로사악한것을바른행위라하는것이다. 생
명을죽여살기를구한다는것은살아남는길과더
욱거리가멀어질뿐이다. 사람이살아가는100년
동안 신을 받들어 섬기며 소와 양을 희생 삼아 제
사지내는일은자비를행하는일만못하다.”
부처님은 법문 후 몸에서 광명을 방출해 두루

하늘과 땅을 비췄다. 왕은 부처님 법문을 듣고 부
처님 광명을 눈으로 보고는 도의 자취를 얻어 부
끄러워하며허물을뉘우쳤다. 천신에제사도지내
지 않았다. 왕의 어머니도 이 소식에 심정이 흐뭇
해져앓고있던병이말끔히나았다. 이일이있은

뒤부터 하목 왕은
삼보를 믿고 공경
해 백성을 자식과
같이 사랑하고 항
상 10선도를 행하
니 나라에는 오곡
이 풍성하게 풍년
이들고, 마음은항
상 흐뭇하고 즐거
웠다. 
이 본문으로 우

리에게 전하는 부
처님 말씀은 세상
모든 원인은 자신
이 심은 씨앗에 따
라 그 과실을 얻게
되는 것이지 하늘
이 나의 운명을 좌
우하는 것이 아니
라는것이다. 
선학스님(명주사고

판화박물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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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구성 : 김흥인

병을 고치려 천신에 제사지내다

사천우불(祀天遇佛)

畵䤎 䤎 䤎

어리석은사람이큰못에, 물속순금의그림자를보고는“금이있다”고외쳤다. 곧물에들어가진흙을헤치면서금을찾았으나
찾지못했다. 조금있다가물이맑아지자금빛이다시나타났다. 그는다시들어가진흙을헤치고찾았으나또찾지못하고지쳤
다. 아버지가연유를물으니아들이대답했다. 아버지는물속의그림자를보고, 그금은나무위에있는금인데그그림자가물
속에나타난것임을아들에게알려주었다. “이것은반드시새가금을물고가다가나무위에둔것일게다.”그는아버지말을따
라나무위에올라가서그금을얻었다. 어리석은저범부들도무지하기그와같다. ‘나’가없는다섯가지쌓임가운데제멋대로

‘나’가있다생각하나니저순금그림자를본사람이부지런히애써그것을찾았으나한갓수고하고소득이없음과같아라.

어? 저...저거
금덩어리아냐?

정말왜그러세요~

지구끝까지쫓아
가서뺏고야만다!
어서내놔~

비싸네~

아이고무거워라~이만한돌이
없습니다~

이놈! 거기서!
그돌은네가가질
돌이아냐!

근데녀석이
금덩이가어디서
났을까?

와아~ 폭탄투하하듯
멧돼지를잡다니!
사람잡을녀석일세~

도대체
왜없는
거야~

어머머! 이게웬
금이야? 호호호

어라? 
금덩이는
안보이고
이젠새가
보여???

거참~
여기서는
보이는데…! 

이쯤어딘데… 홧! 저기있다!
하하그럼
그렇지~

내그럴줄
알았어! 하하

저건이제
내거야~

어? 없네…!

이게
어찌된거야?

험~ 
독수리야!
좋게말하는데
이돌하고
저돌하고
바꾸자!

물속의그림자 [백유경(百喩經)]

만행일기(수좌)

불교문화원 범음·범패,불화,단청 신입생
제방의 사암에서 수행정진과 전법도생에 여념이 없으신 출가 수행승과 재가
불자여러분들의법체청안하옵기를축수기원합니다.
금번 본 불교문화원에서는 국가중요무형문화재 50호인 영산재 의식과 48호인
불화. 단청 부문의 강좌를 개설하여 뜻있는 스님들과 재가 불자여러분들을 모
실예정이오니많은관심과동참을바랍니다.

䤕범음범패과䤖 1년과정(4학기제)
●초급반 : 사물. 도량석. 조석예불및 종성. 각종불공
●중급반 : 시련. 대령. 관욕. 신중작법. 상단권공. 중단권공. 관음시식
※공 통

●개강일시 : 2008년 9월 1일 월요일 오후 2시
(매주월요일 오후 2시 ~ 6시까지 수업)

●수 업 료 : 입학금 10만원, 매학기(3개월) 30만원
●특 전 : 매년 1~2차례 봉원사 영산재 보유자 초청특강, 

장학생 수업료 면제, 수료후 각종 행사 지원알선
●강 사 : 준범스님(봉원사 옥천범음대 출신)

䤕불화.단청과䤖
●초 급 반 : 불교기초이론. 시왕초 등선긋기. 뎃생실기. 문양그리기. 채색법
●중 급 반 : 시왕. 여래. 보살. 사천왕 그리기 완성
●고 급 반 : 각종 소품 및 탱화제작
●연 구 반 : 단청문양. 불상개금. 달마도연구
●개강일시 : 연중 수시모집
●수 업 료 : 입학금 5만원. 매월 5만원
●특 전 : 신심돈독한 성적우수자는 전문가로 양성.
●강 사 : 영범스님(30년 경력의 불화작가)
●다음카페 :‘불화교실’운영

한국불교태고종대구교구종무원부설불교문화원
문의처 053)622-3702 / H·P 011-814-0648

모 집

소소 리리 :: 종종성성.. 거거불불.. 복복청청게게.. 천천수수태태징징타타법법.. 도도량량게게.. 헌헌좌좌게게.. 가가영영.. 향향수수나나열열
바바 라라 :: 요요잡잡.. 천천수수바바라라.. 사사다다라라니니.. 화화의의재재바바라라
나나비비춤춤 :: 도도량량게게.. 다다게게

해 동 불 교 미 술 원
016-219-7180/ 011-743-5167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보은사석가모니후불탱화

四 代 傳 統
보은사신중탱화 보은사칠성탱화

단기속성 3개월과정 (제33기)
본대학에서는일상적으로상용화되고있는불교의식에대해

서울과부산에서교육을실시하며다음과같이수강생을모집합니다.

불교의식수강생모집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종로구견지동110-39 (한선빌딩3층)

☎ 02)720-1836, 733-1959

4. 신청방법 : 전화접수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신분증사본)
●● 사사찰찰 및및 포포교교원원에에서서 실실제제로로 상상용용화화되되고고 있있는는 의의식식방방법법을을 집집중중 지지도도함함
●● 범범음음,,범범패패를를 병병용용해해서서 의의식식 집집전전을을 쉽쉽게게 이이해해할할 수수 있있도도록록 지지도도함함

1. 서울지역 강의 (장소 : 서울조계사근처)
○개강일시 : 9월 4일 (목) 오후 3시 (목탁지참)
○교육시간 :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3시 ~ 5시
○통신교육 : 지방 거주자 (교재,교육자료,테이프 우송)

2. 부산지역 강의 (장소 : 부산초량동부산컴퓨터과학고정문앞)
○개강일시 : 9월 6일 (토) 오후 1시 30분 (목탁지참)
○교육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 5시 30분

3. 교육내용
①송 주 편(도량석, 조석종성등)
②예 경 편(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등)
③헌 공 편(삼보통청, 중단퇴공, 불공시식, 관음, 지장, 신중청등)
④재의식편(천도재, 49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방생의식등)
⑤시 식 편(관음시식, 화엄시식, 구병시식등)


